
1. 론 

1.1 연  필  

고령화 시 에 요구되는 간호 인력의 부족은 취업

이 잘되는 간호학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하 고,

이러한 학생들을 상으로 훌륭한 간호사로써 학생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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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성취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

고자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.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C도에 소재하는 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수집

된 294명의 자료를 SPSS/WIN 21.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. 연구결과 성취목표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자기조

학습능력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, 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숙달목표(r=.626, p<.001)와 수행 근목표(r=.553,

p<.001)는 자기조 학습능력과 정 상 , 수행회피목표와 자기조 학습능력과는 부 상 (r=-.326, p<.001)이 있었다. 교

수자의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2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, Sobel test로

검정한 결과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(Z=3.922,

p<.001). 본 연구는 자기조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한 한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, 자기조 학습능

력 강화와 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련요인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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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descriptive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n the self-regulated 

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’ achievement-goal and to make sure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support 

of professor. A convenience sample of 294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college in C province from April 

to May, 2018. Data are analyzed using SPSS/WIN 21.0 program. As a result, it is turned out that there are positive 

correlation between mastery goal, performance approach goal, self-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utonomous support 

of professor. In the Sobel test results, autonomous support of professo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

mastery goal and self-regulated learning ability(Z=3.922, p<.001). So, a new teaching method should be developed 

through the convergence of related factors of self - regulated learning abilit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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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량을 키워야하는 교수자의 역할은 더욱 요하게 되었

다. Dr. David Sackett이 ‘의 에서 배울 내용의 반은

졸업 후 5년 내에 이미 잘못되었거나 시 에 뒤떨어졌으

며, 배울 것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’라고 할 만큼[1] 빠

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율 이고창의 으로 응

하는 문인을 양성하기 해서는 학습에 한 자기주도

성을갖도록해야한다[2]. 특히 간호 학생은 졸업 후

문성을 가진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일어나는다양한 상

들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가기 해 스스로배움을 지속해

나갈 수 있어야한다. 스스로 학습을계획하고 목 을 설

정하며 배움의 주체로서 능동 으로 자신의인지와 동기

행동을 계획하고 검하며 실행해나가는 자기조 학

습능력[3]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. Pintrich와 De

Groot(1990)는 자율 인 환경에서는 자기조 학습능력

이 진된다고 하 는데[4] 여러 연구들의 결과가 이를

지지하고 있다[5,6]. 그러므로 교수자는 자율성지지를 통

해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을강화할수 있을것이다.

자율성지지는 자기주도 이고 자율 이고자 하는 능력

을 극 으로 지지해주는 것으로 자율성을지지하는 교

수자는 정 인 정보와 피드백을 주며자율성을 지지하

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가 극 으로수업에 참여하

게 하고, 학습에 몰입할 수있게 하며 문제해결을 스스로

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[7,8].

자율성이 부여된 환경은 자기조 학습능력을 진하고

학습자의 유능감과 성취목표가 향상되어 자기조 학습

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[9].

자기조 학습능력은 동기 , 인지 , 행동 략을

체계 으로 사용하는데 인지 으로는, 자발 으로 학습

에 흥미를 가지고 근하며 자신의 학습계획과 목 을

스스로 설정하고 자기 검과 자기 평가를 하면서 학습

에 한 통찰력과 확신을 갖게 된다. 동기 으로는, 자기

효능감이 높고 자발 이며 과제에 본질 인흥미를 가지

고 근하며 행동 으로는, 학습을 한 환경을 선택하

고 창조하며 조언을 구하면서 자기교수와자기강화를 하

게 된다[10]. 이때 학습자는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환

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학습상황에서 즐거움을

경험할수 있는 몰입에 잘 도달할 수 있다[11]. 학습자 스

스로 목 지향 이고 인지 , 동기 , 행동 으로 자신

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한다[12].

자기조 학습능력이 ‘어떻게’ 자신의 학습을 조 하는

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, 성취목표는 ‘왜’ 학습하려고 하

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[13]. 성취목표의 세 가지 하부요

인 숙달목표는 학습 자체를 목표로 하며 결과에 한

노력을 요하게 여기면서 노력의 성과가 정 일 것이

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.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

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능력에 비해 무 어렵거나 쉬운

과제보다는 노력을 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

한 도 을 선호한다[14,15,16]. 수행 근목표는 타인과

비교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정 인 평가를 받

기 해 도 인 과제보다는 단기 인 학습 략을 사용

하려고 한다.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우월한

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한다[15].

마지막으로 수행회피목표는 자신에 한 부정 인 평가

와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[17] 실패에

한 두려움으로 낮은 자신감과 부정 자아개념, 학습

된 무기력감을 보인다[18]. 성취목표의 성향에 따라학습

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향

을 악할 필요가 있다.

지 까지 성취목표와 자기조 학습능력에 한 연구

들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한

목 으로 부분 이루어져왔다. 그러나 결과 심의 교

육보다는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

수 있도록 교육은 변화되어야 한다. 한 학에서는 팽

창하는 정보와 지식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스스로 배움을

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학습자 스스로 배우는

것을 늘려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. 주어진 과제를 스

스로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략을 사용할 수 있고,

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자율성을 가지고 도 해나

가도록 교수자는 학생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. 특히 공

과목에 한 이론과 병원 실습을 병행하게 되는 간호학

과 3, 4학년은 자신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

있다. 입학할 때부터 공 역이 정해져 있는 간호학과

는 3학년 실습 나가기 에 부분휴학을 결정하기때문

에[19] 실습에 한 부담이나 공 선택에 한 갈등 등

학교생활 반에 한 응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

3학년으로 진학한다고볼 수 있기때문이다. 그러므로 간

호 학생 3, 4학년을 상으로 자기조 학습능력을 강화

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

할 수 있다.

성취목표와 자기조 학습능력과의 련성에 한 연

구들은 많았으나 하부요인들간의 계에서는 일 성이

없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고[20] 의과 학생과 간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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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을 상으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비인지 요

인으로써 두 변수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으나[21] 교수자

의 자율성지지와의 련성을 확인한 연구는찾아보기 어

려웠다.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성취목표, 자기조 학습

능력,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계와 향을 확인함으로

써 자기조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한 방법을 모색하는

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1.2 연 목적 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성취목표, 자기조 학습능력,

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계를 악하고, 성취목표가 자

기조 학습능력과의 계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

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. 구체 인 목 은 다

음과 같다.

1.2.1 간호 학생  적 특  악한다.

1.2.2 간호 학생  취목 , 기조절학습능력, 

지지  계  악한다.

1.2.3 간호 학생  취목  지지가 

기조절학습능력에 미 는 향  악한다.

1.2.4 간호 학생  취목  기조절학습능력

에 향  미 는 지지 매개효과  확

한다. 

2. 연  

2.1 연 계 

본 연구는 성취목표, 자기조 학습능력, 교수자의 자

율성 지지와의 계를 악하고, 성취목표와 자기조 학

습능력에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를 확인하기

한 서술 조사연구이다.

2.2 연 상 

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*Power 3.1.9.2 program

을 이용하여 유의수 .05, 효과크기 .25, 검정력 .85, 최

그룹수 10을 용한 결과연구에필요한 최소 표본수가

290명임을 확인하 다. 본 연구 상자는 C도에 치한

일개 학에 재학 인 간호 학생 3, 4학년을 상으로

편의추출 하 으며 간호학과 재학 인 학생 300명을

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. 이 결측이 많은 6부를 제

외한 29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 다.

2.3 연 도

2.3.1 취목

성취목표 측정도구는 Elliot & Church(1997)[22]등이

사용한 성취목표척도를 윤아롬(2009)[23]이 번역하여 사

용하 으며, 하부요인에는 숙달목표 6문항, 수행 근목

표 6문항, 수행회피목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Likert 7

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숙달목표, 수행 근목표, 수

행회피목표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. 윤아롬(2009) 연구

에서의 신뢰도는 숙달목표 Cronbach’s α= .81, 수행 근

목표 Cronbach’s α= .83, 수행회피목표 Cronbach’s α= .53

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숙달목표 Cronbach’s α= .82, 수행

근목표 Cronbach’s α= .85, 수행회피목표 Cronbach’s α

= .67이었다.

2.3.2 기조절학습능력

자기조 학습능력 측정도구는 정미경(2005)[24]의

학생용 자기조 학습능력을 사용하 다. 하부요인은 동

기조 32문항, 인지조 31문항, 행동조 25문항으로총

88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, Likert 5 척도로 수가높

을수록 자기조 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연

구에서 동기조 의 신뢰도는 Cronbach’s α= .84, 인지조

은 Cronbach’s α= .91 행동조 은 Cronbach’s α= .82이

었고, 자기조 학습능력은 Cronbach’s α= .96이었다.

2.3.3 지지

자율성지지 측정도구는 Williams와 Deci(1996)[25]가

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(The Learning Climate

Questionnaire, LCQ) 에서 유지원(2011)[26]이 학생

용으로 번역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척도를 차유미

(2017)[27]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. Likert 5 척도

로 수가높을수록 학생이교수자의자율성지지정도를

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. 차유미(2017)연구에서의 신뢰도

는Cronbach’s α= .89이었고, 본연구에서는Cronbach’s α=

.88이었다.

2.4 료수집

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도에 소재한 학의간호학과

학생 3, 4학년을 상으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연구

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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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 다.

2.5 료분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1.0 로그램을 이용하여

분석하 다.

․ 상자의일반 특성은빈도와백분율로산출하 다.

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성취목표, 자지조 학습능

력, 자율성지지의 차이는 t-test와 ANOVA로 확인

하 으며, Duncan으로 사후 검정하 다.

․ 상자의 성취목표, 자기조 학습능력, 자율성지지

의 계와 향은 Pearson Correlation 상 계와

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.

․ 상자의 성취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

향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미치는 매개효과

를 확인하고,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

곱으로 나타내는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

Sobel test로 검정하 다.

2.6 연  리적 고려   

연구 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상자에게 자

료수집 시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, 설문자료를 연구목

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

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, 연구 참여 단

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 다. 수집된

자료는 코드화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 으

며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한

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.

3. 연 결과 

3.1 상  적 특  

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1과 같다.

체 상자 여학생이 220명(74.8%), 남학생은 74

명(25.2%)이었고, 3학년 139명(47.3%), 4학년 155명

(52.7%)이었다.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 에서 취업이

잘되어서 121명(41.2%), 성에 맞아서 53명(18.0%), 신

념이 있어서 46명(15.6%), 자신의 의지와는 상 없이 지

원한 경우가 63명(21.4%)이었고, 기타 11명(3.7%) 이었

다.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

Characteristics Categories
Total

(N=294, n(%))

Gender
Female 220(74.8)

74(25.2)Male

Grade
third grade 139(47.3)

forth grade 155(52.7)

reason for nursing
college application

employment 121(41.2)

aptitude 53(18.0)

faith 46(15.6)

against my will 63(21.4)

etc. 11(3.7)

3.2 상  적 특 에 따  취목 , 기

조절학습능력, 지지  차

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성취목표, 자기조

학습능력, 자율성지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.

성별에 따라 수행회피(t=-3.826, p<.001)와 자율성지

지(t=-3.046, p=.003)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수행

회피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, 자

율성지지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인식

하고 있었다.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, 간호학과에

지원한 동기에 따라 숙달목표(F=3.384, p=.010), 자기조

학습능력(F=4.325, p=.002), 자율성지지(F=3.257, p=.012)

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Duncan으로 사후검정한 결

과, 숙달목표는 신념에 따라 지원한 상자가 자신의 의

지와 상 없이 지원한 상자보다 높았으며, 자기조 학

습능력은 성에 맞아서 지원한 상자가 자신의 의지와

상 없이 지원한 상자와 기타에 속하는 상자보다 높

았고, 자율성지지는 취업이 잘 되어서, 성에 맞아서, 신

념이 있어서 지원한 상자가 기타에 속하는 상자보다

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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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상  취목 , 기조절학습능력, 

 지지  계 

연구 상자의 자기조 학습능력, 성취목표, 자율성 지

지의 상 계는 Table 3과 같다.

자기조 학습능력과 유의하게 정 상 을 나타낸 것

은 숙달목표(r=.626, p<.001), 수행 근목표(r=.553, p<.

001), 자율성지지(r=.398, p<.001)이었고, 자율성지지와

유의하게 정 상 을 나타낸 것은 자기조 학습능력

(r=.398, p<.001), 숙달목표(r=.357, p<.001), 수행 근목표

(r=.234, p<.001)이었다. 그 외 숙달목표와 수행 근목표

(r=.545, p<.001)의 상 이 유의하게 높았다. 수행회피목

표와 유의하게 부 상 이 있는 것은 수행 근목표

(r=-.480, p<.001), 숙달목표(r=-.327, p<.001), 자기조

학습능력(r=-.326, p<.001)이었으며, 자율성지지(r=-.113,

p=.054)는 부 상 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.

3.4 상  취목  지지가 기조절

학습능력에 미 는 향  

간호 학생의 성취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기조 학

습능력에 미치는 향은 Table 4와 같다.

연구 상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

인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. 회귀분석 가정을

검정한 결과 Durbin-Watson은 1.862로 2에 가깝기 때문

에 독립 이라고 할 수 있으며, 분산팽창지수 VIF는

1.25-1.69로 10이하이었고 상태지수는 2.63-2.66으로 15

이하이므로 다 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. 잔차의 가

정을 충족하기 한 P-P도표에서 잔차의 선형성이 확인

되었고 산 도에서 잔차의 분포가 0을 심으로 고르게

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.

이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만족하 으므로 다

회귀분석을 시도하 다.

학년, 성별, 지원동기 등일반 특성을 더미변수로 변

환하여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

향을 확인한 결과, 자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주는 요

인은 숙달목표(β=.390, p<.001), 수행 근목표(β=.272,

p<.001), 자율성지지(β=.184, p<.001)이었으며, 49%의 설

명력을 가지고 있었다.

3.5 취목 가 기조절학습능력에 미 는 향

에  수  지지가 미 는 매개효과 

연구 상자의 성취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

는 향에 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는 Table

5, Table 6과 같다.

교수자의 자율성지지 매개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

다. 첫째,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 향

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1

단계에서 숙달목표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에 유의한

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(β=.357, p<.001). 2 단계

에서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직 으로 유의

한 향을 주었으며(β=.626, p<.001), 숙달목표를 통제한

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율성지지가 자기조 학습능력에

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(β=.199,

p<.001). 즉,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직 향

을 때의 β값(β=.626)과 숙달목표와 자율성지지가 자

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때의 β값(β=.555)을 비교했

을 때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직 향을

때의 β값이 크므로(β=.626>β=.555) 자율성지지의 매개

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한 매개효과의 유

의성을 확인하기 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

으로 유의하 다(Z=3.922, p<.001).

둘째, 수행 근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미치는

향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

1단계에서 수행 근목표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에 유의

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(β=.234, p<.001). 2

단계에서 수행 근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직 으

로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(β=.553, p<.001), 수행 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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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율성지지가 자기조

학습능력에도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

(β=.284, p<.001). 수행 근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

직 향을 때의 β값(β=.553)과 수행 근목표와 자

율성지지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때의 β값(β

=.486)을 비교했을 때 수행 근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

에 직 향을 때의 β값이 크므로(β=.553>β=.486)

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그러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Sobel test를

시행한결과통계 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(Z=.508, p<.001).

결과 으로 성취목표와 자기조 학습능력과의 계

에서 자율성지지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4. 논  

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성취목표, 자기조 학습능력,

교수자의 자율성지지의 계를 확인하고 변수와의 계

에서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역량

강화를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

연구 상자의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취업 때문에 지원

한 학생이 41.2%, 성에 맞거나 신념이 있어서가 33.6%

이었다. 박미화(2017)의 연구에서 취업 때문에 지원한 경

우가 35.5%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으며. 성과 신념

이 맞아서 지원한 경우는 32%로 유사하 다[28]. 강혜승

과 김윤 (2017)의 연구에서는 취업 때문에 지원한 경우

가 26.3%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았고, 성에 맞아서

지원한 경우가 33.3%로 유사하 다[29]. 두 연구 모두 연

구 상자가 간호 학생으로 성과 신념에 따라 지원하

는 비율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. 보건계열 학생

들을 상으로 한 이미림과 이효철(2018)의 연구에서는

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학생이 51.5%로 본 연구 결과보

다 높았고, 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26.2%로 본 연

구의 결과보다 낮았다[30].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성과

신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보건계열을 지원하는 학

생들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지만 앞으로

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 해본다.

본 연구 상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5 만 에 3.31

으로 의과 학생, 간호 학신입생, 일반 학생과 유사

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[21,31,32]. 자기조 학습능력과

유의하게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취목표는 자기조

학습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

과 가장 높은 정 상 이 있으며(r=.626 , p<.001) 가장

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(β=.387, p<.001).

숙달목표를 가진 학습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조 하

고 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조 략과 련

이 높다는 서미옥(2012)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

[33]. 한 수행 근목표도 자기조 학습능력과 정 상

이 있으며(r=.553 , p<.001)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것

으로 나타났는데(β=.272, p<.001) 윤아롬(2009)의 연구에

서 자기조 학습능력과 숙달목표(r=.456 , p<.001), 수행

근목표(r=.338 , p<.001)가 정 상 이 있었으나 본 연

구 결과보다는 낮은 상 을 보 고, 자기조 학습능력에

미치는 향력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(β=.312,

p<.001)[23]. Kim의 연구에서 숙달목표와 수행 근목표

모두 높은 집단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게

나왔으며[34] 부분의 연구에서 성취목표와 자기조 학

습능력의 상 계도 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

[35,13] 숙달목표와 수행 근목표가 높을 경우 자기조

학습능력도 높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. 그러므로 간호

학생의 자기조 학습능력 향상을 해서 학습자 개인

의 성취목표의 하부요인 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악할

필요가 있다.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, 노력하면

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도 을 선호하는 숙달목표지

향성인 학습자에게는 도 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새

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

고,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 근목표지

향성인 학습자인 경우에는 성공 인 경험을 할 수 있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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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, 과제를 성공

으로 수행했을 때 학습자를 인정하고지지해 다면 학

습자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

다. 그러므로 성취목표 유형을 확인하기 한 검사법이

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수법 개발을 한 연

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.

반면에 자기조 학습능력과 수행회피목표(r=-.326 ,

p<.001)는 유의하게 부 상 이 있었다. 일반 학생을

상으로 한 윤아롬의 연구에서도 유의한부 상 을 보

으나(r=-.155 , p<.001) 본 연구 결과보다는 낮은 상

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[23]. 수행회피목표는 자신

에 한 부정 인 평가와 실패를 회피하기 때문에 자기

조 학습을 효과 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 이러

한 학습자를 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과제를 제시하

고 정 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조 학습능력을 향상

시킬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. 간호교육에도 PBL, 립

러닝 등 학습자 심의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시도되고

있으나 간호사 자격증 취득과 병원 취업을 한 자격요

건들을 갖추기 해 시험 주의 수업이이루어지고 있는

교육 장에서 용하기에는 제한 인 면이 많다. 이러

한 간호교육 장의 실 인 장애를극복하고 미래사회

의 간호 문가를 양성하기 해서는교수자들의 지속

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교수자의 노력 하나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해

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 교

수자의 자율성지지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유의하게

향을 미치고(β=.184, p<.001), 숙달목표가 자기조 학습

능력에 향을 미칠 때 매개효과가 있었다(Z=3.922,

p<.001). 문 학생을 상으로 한 차유미, 엄우용

(2015)의 연구에서 자율성지지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직

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하

며[36], 자율성지지가 자기조 동기와 정 상 이 있다

는 이미옥외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[37]. 이와 같은

결과들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주고의견을 존

해주며 정 인 피드백을 주면서 학생의 을 인정

해주는 교수자의 자율성지지가 학습자의 자기조 학습

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. 인간은 자율성

이 부여될 때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도 하며 자율

으로 선택한 자신의 행 에 해서 극 으로 행동하면

서 자기조 능력을 발휘한다[38]. 실습교육에서 자기주

도 로그램을 용하여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향

상되고[39] 자신감이 증가되는 연구결과처럼[40] 교수자

는 교육 장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과제에

극 으로 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성지지를

한 략들을 다양하게 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5. 결론  제언

지 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, 간호 학생의 자기조

학습능력은 학생들의 성취목표와 교수자의 자율성지

지가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며, 자율성지지는 숙달

목표가 자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데 간 인

향을 다는 것을 확인하 다. 간호 장에서 일어나는

문제들에 해 두려움과 회피보다는 흥미를 가지고 극

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해 본 연구에

서 밝힌 자기조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외에

더 많은 련요인들을 확인하고, 확인된 요인들 에서

정 인 향을 주는 것은 강화시키고 부정 인 향을

주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. 따

라서 자기조 학습능력과 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후속

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확인된 련요인들을

융합하여 새로운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. 한

성취목표 하부요인에속하는 숙달목표, 수행 근목표, 수

행회피목표 에서 학습자의 유형을 악하여 유형별 학

습지도를 한 교수법 개발을 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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